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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무도’ 추격전 이젠 안통하나? 시청률 하락
마이네임, 강남스타일 때문에 새 앨범 전량폐기

레드냅,박지성비판 “원했던이들에게답된경기”
이청용이 직접 밝힌 이적설과 부상의 진실
허구연의 확신 “이대형·오지환, 올해 지켜봐라”

“야한 사진 돌려줘”…교도소 수용자 행정소송
승용차 훔친 10대들, 시속 140km 경찰과 추격전
자세히 보면 섬뜩한 사진 “셀카찍는데…”

한화그룹 비정규직 직원 2043명 정규직 전환
‘레드불’ 가격 34.5% 파격 인하…1위 노린다
임대시장 변화‥‘전세 소멸시대’ 오나

‘성층권발 2월 한파’ 다음달 한반도에 닥치나
“재산분배유언 따르지않는 자식은 50대 때려라”
19년간 차 꾸미는데 3억 쓴 30대男, 현재…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인기 동영상
안마해주는 고양이

과연 저가 스마트폰 성능은 어떨까.
일단 스마트폰인만큼 애플리케이션 구

동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
함은 없는 수준이다. 이른바 ‘가성비’, 가
격대비 성능이 꽤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즘 나온 최신 스마트
폰의 성능을 기대하면 오산이다. 저가폰
붐에 불을 지핀 아이리버 ‘울랄라폰’의 경
우 800MHz 싱글코어 중앙처리장치(CP
U)에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 2.3.5 ‘진저
브레드’다. 3.5형 디스플레이에 후방
300만, 전방 30만 화소 카메라를 지원한

다. 그동안 출시된 스마트폰과 굳이 비교
하자면 삼성 ‘갤럭시S’급이다.

물론 ‘카카오톡’ 등 자주 사용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
지만 최신 LTE폰을 겨냥해 나온 고퀄리티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 등을 보려면 자주
끊기는 등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편의점에서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판
매되는 알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갤
럭시U’나 ‘옵티머스 시크’ 등 판매하는 제

품 대부분이 출시된 지 2년 이상 된 제품이
다. ‘울랄라폰’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
션 이용이나 웹 서비스 이용은 큰 불편함
이 없지만, 최신 콘텐츠 이용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제조사들에서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용 스마트폰은 조금 더 최신 사양에
가깝지만, 가격이 20만원에서 40만원 대
로 ‘울랄라폰’이나 편의점 알뜰폰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김명근 기자

가격대비성능굿?최신폰과비교하면 ‘글쎄’

고사양 앱 사용시 답답…‘갤S’급 스펙

#김미영(가명)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
서 저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영업
일을 하다보니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
는 업무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다. 업무용으로 쓰려고 최신 스
마트폰을 하나 더 사는 것은 부담스러
워 10만원대 저가폰을 샀다.

#정호연(가명)씨는 최근 구입한 고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새 스마트폰을
사려니 비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위약
금이 부담됐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편의점에 들려 일반 알뜰폰을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LG 옵티머스 시크

100만원대 고가 스마트폰이 등장한 요즘
저가 스마트폰과 일반폰에 대한 소비자들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시한 아
이리버의 스마트폰 ‘울랄라’의 경우 14만
8000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
일 60대에서 70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뀫단말기자급제와MVNO활성화가수요촉진
저가폰이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휴대전화를 두 대
이상 이용하는 ‘투폰족’이 늘고 있다. 업무
용과 개인용으로 두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용 태블릿PC를
가진 이들이 통화용으로 저가폰을 구입하
는 경우도 많다.

개통이 편리해진 것도 저가폰의 저변이
넓어진 이유 중 하나다. 전에는 휴대전화
를 개통하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해서 가입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지
난해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범용가입자식별모
듈(USIM)을 새 휴대전화에 넣으면 바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통신비보다 최대 48% 저렴한 알뜰폰
(MVNO)서비스의 활성화도 저가폰 인기
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단말기자급제와 MVNO의 활성화는 고
가의 최신기종 확보 경쟁만 벌여 온 이동
통신사들이 철저히 외면했던 저가폰의 새
판로가 되고 있다.

뀫외면하던 제조사들도 저가폰 시장에 가세
저가폰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이다. 우선 단말기 자급제와 MVNO 서비
스가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근 방송통
신위원회는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자급제 유통경로 다변화’와 ‘MV
NO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약정계약을 통해 할인
된 요금을 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하도록
한 ‘위약금제’를 도입한 것도 저가폰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도 저가
폰 수요가 늘자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등은 자급제용 스마트폰 단말기
는 물론 그동안 내놓지 않던 2G폰까지 출
시하고 있다. ZTE의 ‘Z폰’ 등 외산 저가
스마트폰의 한국 진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편의점 체인점 CU는 중고
휴대전화를 재상품화 한 ‘리하트폰’을, G
S25는 ‘갤럭시U’, 세븐일레븐은 ‘옵티머
스 시크’와 ‘옵티머스 마하’ 등 스마트폰
및 일반 알뜰폰을 10만원 이하에 판매하
는 등 저가폰의 유통 경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늘어나는투폰족…저가폰시장은 ‘울랄라’
울랄라폰,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몰이

자급제·MVNO 확대…수요 촉진 불러

2G폰까지 등장…시장규모 더 커질 것

뀫김용택의 섬진강 이야기(전 8권)｜문학동네
1982년 ‘섬진강1’로 등단한 이

래 30년간 시, 산문, 동화로 끊임
없이 섬진강 이야기를 써 온 김용택.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이 시리즈는 신작 산문집 ‘내가 살던 집터에서’, ‘살구
꽃이 피는 마을’ 두 권과 지금까지 여러 책과 매체를 통해
발표했던 섬진강에 관한 글을 새로 묶어 펴낸 여섯 권의
산문집으로 구성됐다. 그가 태어나고 살아온 섬진강 자락
의 진메마을과 진메마을 사람들 이야기, 강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품은 고민과 반성, 수십 년을 하루같이 만나
온 아이들 이야기를 저자 특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만날
수 있다.

뀫당신의 첫 번째 재즈음반｜EMI
KBS 1FM ‘재즈수첩’의 진행자 황

덕호가 들려주는 재즈 이야기. 황덕호
가 쓴 재즈 입문서 ‘당신의 첫 번째 재
즈음반 12장’에서 가려 뽑은 12곡의 재

즈 명곡과 추천곡 7곡을 두 장의 음반에 담았다.
전설적인 재즈 연주자들의 개성이 담긴 연주와 함께 이

들이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귀로 따라가다 보면 초
보자라도 쉽게 재즈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다. 빌 에반스의 ‘위 윌 밋 어겐’, 케니 도햄 ‘블루 스프링
셔플’, 마일스 데이비스 ‘디어 올드 스톡홀름’, 존 콜트레
인 ‘블루 트레인’ 등 재즈 입문을 위한 필청곡들을 만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 새 책
섬진강진메마을의사람사는이야기

■ 새 앨범
재즈입문자라면꼭들어야할 19곡

컬처 박스

단말기 자급제와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세컨트폰’으로 저가의 휴대전화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왼쪽부터 아이리
버가 내놓은 14만원대 스마트폰 ‘울랄라’, 10만원 미만의 알뜰폰을 출시한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사진제공｜아이리버·CU·세븐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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